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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상품개발

문화공간구성

고유한개성살렸다

원 용남시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약 6개월간의 사업
을 통해 남원용남시장만의 개성과 특색이 있는 새로운 전
통시장으로 거듭났다.

지난 2016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
상으로 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남원 용남시장이 대상지로 3월
최종 선정된 후 9월말 상인회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
고회를 개최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도심이나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1시장 1특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문화·ICT지원, 상품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행사·홍보 등의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남시장은 본 사업에서 기존시장의 판매품목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과 시장을 상징할 캐릭터 및 MI 디자인개발과 함께 시장특색과
실질적인 판매환경에 맞는 매대 제작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왔
다.
또한, 복합문화공간 구성으로 기존 고객쉼터와 연결하여 교육, 문

화, 체험 활동이 가능한 정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객과 상인을 연결하는 시장의 거점공간을 형성함은 물론 시장축제
와 상인기획단, 동아리등을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상인과 지역
민의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여 골목형 시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과 여러 행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특히, 용남시장 고유의 특색인 건어물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매대,

용기 정비 및 제작사업으로 특화거리 환경을 집중 조성하고 용남시
장의 먹거리점포의 부족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푸드코

트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장 이용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화개발상품인‘용남빵’이 개발되어 새로운 먹거리바
람이 불고 있다.
남원용남시장은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80여개 있으며 상인 회원수는 80명정도로 구성되어 운영중
이다.
용남시장 상인회장은“이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용남시

장만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특색있는 전
통시장으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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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시장의 한 식당 내부.

용남시장에 위치한 식당‘트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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